
특집2 / 정부출연연구원 원장들의‘2007 과학기술계에 바란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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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| 금동화 _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

정해년(㭯䍲年) 새해가 밝았다.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희망과

축복이가득하고활기찬한해가되기를충심으로기원한다. 

지난40여년간우리의경제가다른나라에서예를찾아볼수없

을 만큼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

활동도 눈부시게 성장하였다. 1964년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후

42년 후인 2006년 무역의 날에 대외 수출이 3천배로 성장한 것처

럼, 총연구개발 예산도 지난 42년 동안 약 5천900배로 증가하였

다. 조선, 자동차, 철강 등 중화학제품과 반도체 메모리소자 등 첨

단정보산업분야에서선진국과어깨를겨루는기술력과세계시장

을 확보한 것이다.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묵묵히 진력

해온과학기술인의땀과노고가배어있다. 

지속적인 수출 신장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정해년에는 개인소득

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그럼에도 세계의

정치와경제질서의변화가가속되리라는전망속에서과학과기술

혁신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이다. 지식기반경제시대의모습을

보면 GDP 증가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(TFP)이 자

본과 노동 요소보다 높기 때문이다. 우리 나라가 지식기반 경제로

확실하게이행하려면국가운영과국민생활의모든면에서과학과

기술을통한생산성과효율향상이불가피하다. 

과학기술 중심사회는 창조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혁

신 모델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이다. IT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

것처럼 독자적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패러다임을

더욱키워나가야한다. 창조적인기술혁신의씨앗을뿌리고가꾸어

서새로운성장엔진을준비해야한다.

정부출연연구소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역

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. 국가의 새로운 과학기술 아

젠다를발굴하는것은향후10~20년후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

일이다. 첨단및응용연구에서대학, 기업과경쟁하는시대를넘어

국가적수요가큰과제를발굴∙추진함으로써새로운도약의토대

를마련해야할것이다. 

21세기메가트렌드로부각되고있는차세대융∙복합기술과지

식기반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기반기술의선도적개방을소홀히

할수없다. 국민생활의질향상의토대가되는사회기반기술의개

발도 중요한 아젠다이다. 이에는 신에너지 개발, 저출산∙고령화

사회에대응한기술개발, 식품안전을포함한사회안전망구축등의

현안기술도 포함될 것이다. 또한,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연구

개발의고도화, 화재∙지진등국가재난대비피해최소화및항구

적복구를위한첨단기술개발도긴요하다. 아울러, 한반도아열대

화와같은기후변화

에대비한사전예측

및대응기술의개발

도 중요한 과제가

될것이다.

새로운도전의시

대를 맞아 국가의

미래를열어가는일

은과학기술인의긍

지이자자부심이다. 

정해년새해도과

학과기술이21세기

의 국가 발전의 꿈

과 비전을 마련하

는 해가 되기를 바

란다.

새로운 과학기술 아젠다 발굴해

미래 대비하자

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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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‘제8회 국제 반도체

디스플레이대전’에서 관람객들이 (주)엠텍비젼의 키

보드 대신 손가락 동작을 인식해 조종할 수 있는 차

세대 입력장치인 '미켈란젤로'를 체험해보고 있

다.(2006년 10월 11일)




